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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와
스마트기기 과의존의 관계 :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with Stress 
and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in the COVID-19 Pandemic : the 

Moderating Effect of Mindfulness

구혜경*

Goo, Hye Kyoung*

요 약 사회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통한 활용교육이 증가하고, 메타버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하면서 대학

생들의 스마트기기의 과의존 또는 중독, 학습효과의 저하 등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스마

트기기의 과의존은 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를 통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마음챙김 정도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 대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극적

대처가 높아질수록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이 낮아지고, 소극적 대처가 높아질수록 과의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음챙김의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 대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과의존은 낮아지며, 마음챙

김의 정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코로나 19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적극적 대처, 소극적 대처, 스마트기기 과의존

Abstract Recently, as education on the use of smart devices increases, there are many side effects such as 
dependence on smart devices, addiction, and decline of learning effects. This study analyz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tress coping to understand why dependence on smart devices occu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Amo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hypothe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erceived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higher the stress coping. Second, the higher the active coping, the 
lower the dependence on smart devices, and the higher the passive coping, the higher the dependence. Thir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ccording to mind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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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화상 회의 등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 기관 또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이러한 변화

에 적응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대학의 경우도 학습관리

시스템 (LMS)의 구축으로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다 [1].

이러한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사람

들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 및 심리적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시대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7.5%가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에 심각한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에 대해 모색하게

되었다.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하

여 노력하는 과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이나 저

해요소를 극복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적극적 대처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내부로 투여하여 문제를 피하거나 방어하는 방식

의 소극적 대처로 구분한다 [3].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사회

적 우울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

해 사람들은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4.3%가 코로나19이후 스마트

폰 사용이 늘었다고 조사되었다 [4]. 스마트기기는 시간

이나 공간 제약이 없는 곳에서 즉각적이며, 신속하게

메신저, 영화‘동영상, 뉴스보기, 검색 등의 다양한 콘텐

츠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사용이 점점 증가

하고 있다. 또한 최근 SNS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상현

실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메타버스

(metaverse)와 같은 증강현실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

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스마트기기의 과다사용 상

태에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스마트폰 등의 스마

트기기 과의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의존은 중

독을 대신하는 용어로써,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 등의

이용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며,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대한 조절능력이 감소하여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으

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2].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에서 과도하게 몰입하여 금단과 내성을 경험

하고 일상에 지장을 있는 것을 일컫는 개념으로 ‘중독

경향성’이라는 개념을 중독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5].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전년대비

23.3%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이나 학업 등의 목적 이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이 7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가 과의존 위험

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의존위험군 비율

이 대학생들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응답자의 81.9%가 우리 사회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전반에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사회․심리적으로 안정이나 스트레

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소로 마음챙김

(mindfulness)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마음챙김은 서

양 치료방법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치료방법으

로, 불안과 중독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 매순간

을 비판단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6]. 이는 자기 내

면과 외부환경에 대한 매순간을 즉각적인 경험에 주의

를 기울임으로써 자산과 상황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

게 해준다. 이러한 마음챙김은 스트레스를 주는 갈등상

황을 편안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7]. 또한 대학생들의 비대면 마음챙김 프로

그램을 실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한 결

과, 마음챙김을 받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20대 대학생들은 성인 초기 발달단계상 친밀감과 대

인관계 형성을 통한 소속감의 욕구가 높은 시기이다

[8]. 이러한 시기에 시간이나 공간상의 제약의 한계가

없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자신표현, 관계형성에 대한 욕

구충족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기기를

통한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인해 스마트기기 과의존으

로 이어지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은 신체적

으로 수면시간이나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

라 기억력이 낮아지는 등의 인지능력을 저하시킨다 [9].

또한 스마트기기의 과다사용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우

울감, 불안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학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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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잃어 수업참여

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은

언제나 이용가능한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경향이 높다

[10]. 마음챙김이 높은 경우 인터넷 중독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의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

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스마트기기의 과의존

경향이 더 낮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1].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로 스트레스 대처

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마음챙김의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와 스

마트기기의 과의존관계에는 어떠한 조절효과가 있는지

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스마트

기기의 과의존을 중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마음챙김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스트

레스 대처를 통해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에 이르는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스트레스를 지각한 대학생들의 어떠

한 스트레스 대처가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을 더 높이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

한 이러한 관계에서 대학생들의 마음챙김은 어떠한 조

절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

및 생활관련 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

생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개념

을 제시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결과요인으로 스

트레스 대처 및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을 제시하였다. 장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은 학업

및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

스가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과정을 거쳐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으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구조적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대학생들의

마음챙김의 정도에 따라 그 관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측정

1) 코로나19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

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

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

나는 신체 및 사회․심리적 조건과 관련된 개인의 내부

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12].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스트

레스 척도(COVID-19 Stress Scale for Korean People :

CSSK)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 요인 [13]과 대학생의 수업관련, 생활관련

및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척도 [14]들을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지각

하는 스트레스를 감염위험, 사회적 대인관계, 대학수업

및 대학생활 관련 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2) 스트레스 대처

대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Folkman and Lazarus(1985)의 연

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5, 16].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24개 문항에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측

정하기 위해 적합한 10개의 질문문항을 선택하고 본 연

구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측정항목으로

사용하였다.

3) 스마트기기 과의존

스마트기기 과의존은 자기진단용 스마트폰 척도

(S-scale)을 사용하여 스마트기기 과의존 경향을 측정

하였다 [17].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일

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 등을 바탕으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with Stress and Smart Devices Overdependence 

in the COVID-19 Pandemic : the Moderating Effect of Mindfulness

- 594 -

로 구성된 15개 문항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중독

을 측정한 항목들을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

다 [18].

4) 마음챙김

대학생들의 마음챙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

지적 및 정서적 마음챙김의 척도를 바탕으로 [19]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대학생활에서 스트레

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중에서 스마

트기기의 과의존 또는 중독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스

마트기기에 대한 일정 시간 이상의 이용경험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수업이나 과제를 위해 스마트기

기를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스

마트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20대 남녀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응답들 중에

서 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스마

트폰 등의 스마트기기를 1시간 미만으로 사용한다는 응

답한 설문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04부를 통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응답자 특성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에서 남학생 110명

(53.9%), 여학생은 94명(46.1%)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20세 이하 응답자는 48명(23.5%), 21세∼23세는

102명(50.0%), 24세 이상은 54명(26.5%)로 나타났다. 총

204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21세∼23세의 연령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

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아이겐값 1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된 요인들은, 추

출된 각 요인들은 0.5이상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

을 가지고 있는 타당한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감염위험에 관한 스

트레스, 사회적 관계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대학생활관

련 및 대학생활관련 스트레스를 하위차원으로 보았으

며, 스트레스 대처는 적극적인 대처와 소극적인 대처를

하위차원으로 보았다. 또한 SNS 과의존은 일상생활장

애, 가상세계 지향성, 단불안, 중단실패를 하위차원으로

설정하였다. 각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계수는 0.7이상

으로 각 요인들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스

트레스 대처, 마음챙김 및 과의존에 대한 각각의 개별

요인의 단일차원성 검증을 통해 설문에 구성된 측정항

목들이 단일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일차원성 검증을 통해 확인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AVE와 개념신뢰도(CR)의

값이 집중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

로 측정모델의 집중타당성은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에

이용되는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값과 개념들의 √

AVE 값을 비교하여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AVE

값과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값을 비교한 결과, 분석에

포함된 모든 측정변수들은 판별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연구모형은 집중

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 (discrimi

nant validity)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라나 19상황에서의 대학생들의 스

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과의존 및 마음챙김의 개념들을

검증하기 위해 스트레스 요인, 과의존 및 마음챙김의

개념들은 고차수준의 구성개념(higher-order factor

construct)으로 first-order CFA를 실시하여 하나의 잠

재요인으로 구성하였다.

3.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지수는 χ2=203.886, p=0.000, χ2/df=2.872, GFI=

0.876, AGFI=0.816, CFI=0.923, TLI=0.901, RMSEA=

0.096 등으로, 다소 기준치보다 낮은 적합도 지수가 있

지만 전반적으로 적합도지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모형은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의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를 살펴보면, 코로나상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와 적극적 대처의 경로계수는 γ=0.239(t=2.330), 소극적

대처의경로계수는 γ=0.275(t=2.985)인 것으로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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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와 스마트

기기 과의존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처는 β=-0.207

(t=-1.742)으로 유의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극적 대처는 β=0.486

(t=4.3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결과
Figure 1. Result of moderated effect

또한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바탕으로 마음챙김의 정

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마음챙김이 높은 집단에서

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과의존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음챙김

이 낮은 집단에서는 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과의존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마

음챙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결 론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

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스트

레스,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 및 심리적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사회적으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화상 회

의 등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대학생들도 직접 현장수

업이 불가능해지는 등의 학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

학가에도 스마트기기를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을 통해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활용교육이 증가하면서 스마트기기의 과의존 또는 중

독, 학습효과의 저하 등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

타나고 있다. 오히려 업무나 학업 등의 목적 이외에 자

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메신저, 영화, 음악 등

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콘텐츠 등으로 인해 스

마트폰 등의 스마트기기의 사용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감,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병적인 두려움, 사

회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더욱 스마트기기의 과의존 현상이 심화되

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스마트기기의 과의존

또는 중독에 이르는 심각성을 중재하는 스트레스 대처

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마음챙김 정

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규

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은 왜 발생하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를 통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마음챙김 정

도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상황속에서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스트

레스 높을수록 적극적인 대처 및 소극적 대처방안을 모

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스마트

기기의 과의존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극적인

대처는 과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음챙김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행

동을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을 낮추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음챙김의 정도가 낮은 학생들

표 1.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결과
Table 1. Results of mediated effect

경 로 경로
계수

St.
경로
계수

S.E. t p

스트레스
→ 적극적 대처

0.239 0.189 0.103 2.330 0.020

스트레스
→ 소극적 대처

0.275 0.241 0.092 2.985 0.003

적극적 대처
→ 과의존

-0.207 0.138 0.119 -1.742 0.082

소극적 대처
→ 과의존

0.486 0.359 0.111 4.383 0.000

모형적합도 : χ2=203.886(p=.000), χ2/df=2.872, GFI=0.876,
AGFI=0.816, CFI=0.923, TLI=0.901, RMSEA=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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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극적 대처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과

정에서 스마트기기의 과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마음챙김의 정도가 낮은 학생들은 학업, 감염

위험 등의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

로 접근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자세 즉,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콘텐츠이용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에서 벗어

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함께 과의존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스마트기

기 과의존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마음챙김의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와 과

의존 관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학생

들이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마음챙김의 정

도를 높여줌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스

마트기기의 과의존 또는 중독을 낮출 수 있다는 알 수

있다.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촉발된 스

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의 과의존경향을 낮출 수 있

도록 학생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 스스로 스트레스

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에게 마음챙김의 정도

를 높여줄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거나 마음챙김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한계점이 나타났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을 20대 초반

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높은 대학생들만을 표본으로 선

정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안 및 과의존의 관

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으나 과의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요인들을 고려하

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

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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